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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가정체성이 자기효능감과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도 지역의 대학교에서 교양체육에 참여하는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최종 277부의 설문자료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연구변인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신
뢰도 검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연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정체성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정체성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양체육 참여 대학
생의 자기효능감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교양체육과 같은 스포츠 활동은 참여자의
여가정체성 정립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평생스포츠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eisure identity on self-efficacy and
leisure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classe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277 survey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and collected from physical activity
classes in the Seoul, Ggyeong-gi, and Chung-cheung areas. Frequency, reliability, correla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done using SPSS 21.0 and AMOS 
18.0.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eisure identity had an effect on the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classes. Second, leisure identity had an effect on the
leisur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se classes. Third, self-efficacy also had an 
effect on the leisur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classes. As sports
activities enhance the participant's leisure identity and self-efficacy, their leisure satisfaction appeared 
high, leading to the expectation that they would continue sports life-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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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의 현황은 2010년도부터 2019

년도까지 꾸준히 70.8%의 평균을 유지하며, OECD 국가
들 중에서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1,2]. 
이러한 지표로도 알 수 있듯이 대학 진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요건이 되었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마지막 교육
을 받는 곳으로 다양한 이론과 실기 과목을 통하여 사회
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소양을 습득할 수 있다[3]. 그리고 
사회로 진출하기 전, 미래 사회인으로서 요구되는 교양까
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치 있는 사회생활과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능력과 함께 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필요한 평생 여가활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다[4]. 

교양과정 중 교양체육 수업은 다양한 경험과 여가활동
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향상은 물론 스트레스 완화와 학
교생활에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졸업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평생체육의 밑거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교양체육은 대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중 하나이다[5]. 이러한 대학의 다양한 교양체육 경험은 
대학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체육활동으로 이어지게 되
고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킴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계기
가 된다.

지속적인 여가활동은 여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6]. 여가정체성은 개인의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표현해 주며, 사회적 평판
이나 관계를 유지하기 쉽고, 개인의 핵심 가치나 흥미를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여가 경험은 여가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7]. 그리고 여가만족은 일반적인 
여가 경험이나 상황에 대하여 즐거워하거나 만족하는 주
관적인 자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
가의 결과로써 개인의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만족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을 인식하고 
조직 내 기능을 발휘하게 되므로[9]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여
가정체성과 여가만족의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이미연[10]은 여가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긍
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반적인 상
황과 여가의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로 개인의 전체
적 자아개념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김

보겸, 박정훈, 이승행[11] 또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대
학생들의 여가정체성의 정서적 애착, 존중감, 동일시의 
요인들이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가정체성과 심리적 행복감이나 심리적 웰빙에 관한 연
구[12,13]와 여가정체성과 주관적 행복이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10,14,15]들은 계속적으로 연구되었으며, 대
학생들의 여가만족에 대한 연구도 최근까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9,16,17].

또한, 대학 생활에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능력에 대
한 신념과 어떠한 목표를 위해 성공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
요한 요인이다[18].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대한 결과를 얻
고자 하는 스포츠나 신체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실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 혹은 믿음으로 자신감을 의미한
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대학 생활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존중감 및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3].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양체육이나 여가활동 참여 
시의 여가정체성이나 여가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기효능감의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
들은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연구[19,20]와 대학생들의 생활만족에도 정적인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21,22]들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으나 여가정체성과 자기효능감, 여가만
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임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
정체성과 자기효능감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고 이를 토대로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의 특성을  파악
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에서의 교양체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 개설을 통한 실질적
인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험적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정체성은 자
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교양체육 참여 대
학생들의 여가정체성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셋째,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연구가설
여가활동 참여 대학생의 여가정체성과 여가만족에 관

한 연구[8,17]와 교양체육  참여자들의 여가정체성, 자기
효능감,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14,23,40]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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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7)

Variables Frequency %

Gender
Male 118 42.6

Female 159 57.4

Grade 
classification

1th grade 70 25.3
2th grade 112 40.4
3th grade 59 21.3
4th grade 36 13.0

Physical 
activities 

class

swimming 93 33.6
Life Sports 95 34.3
Basketball 89 32.1

Area
Seoul 119 42.9

Gyeonggi 85 30.7
Chungcheong-do 73 26.4

가설 1 :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의 여가정체성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의 여가정체성은 여가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여
가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모집단은 대학교 교양체육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학생들로 서울, 경기, 충청도에 위치한 D, Y, K, 
H, D 대학의 재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대상자의 표본추출법은 확률표집
방법인 할당표집법을 사용하였다. 할당표집법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일정 비율에 따라 표집하는 
방법으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연구의 질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해당 지역별로 100명씩, 총 300명의 연구대상자
를 모집단으로 표집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하
게 답한 설문지와 이중으로 응답하는 등 본 연구에 사용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23부는 분석에서 제외하
였으며, 최종 277부를 실제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에서는 남자 118명(42.6%), 여자 159명
(57.4%)으로 조사되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70명(25.3%), 
2학년 112명(40.4%), 3학년 59명(21.3%), 4학년 36명

(13.0)으로 나타났다. 교양체육 과목으로는 수영 93명
(33.6%), 생활체육 95명(34.3%), 농구 89명(32.1%)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119명(42.9%), 경기 85명
(30.4%), 충청 73명(26.4%)으로 나타났다.

2.2 조사도구
2.2.1 인구사회학적 변인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은 성별과 연령, 수강하는 교양체육 과
목, 대학이 위치한 지역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2 여가정체성
여가정체성이란, 여가활동을 진행할 때 나타나게 되는 

개인의 기대나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성의 차이 등을 결
정짓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여가활동에 대한 지속적 참여의 결과로 여가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형성되는 내면화된 역할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15]. 여가정체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Callero[24]
의 연구 와 Laverie & Arnett[25] 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박유진[15]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가정체성 문항의 예로는 “교양체육은 나
에게 중요한 일(존중감)”, “교양체육 활동은 자랑스러움
(동일시)”, “교양체육 참여자에게 호감을 갖음(정서적 애
착)” 등이 있다.

2.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될 어떠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능력에 대
한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
동과정과 이를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로는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26]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를 홍혜정[33]이 사
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문항의 예로는 “교
양체육 참여 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확신함(과제난
이도)”, “교양체육 참여 시 내가 먼저 다가감(사회적 효능
감)”, “나 자신을 믿음(자신감)” 등이 있다.

2.2.4 여가만족도
여가만족이란,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

인의 긍정적인 감정이나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Murphy[34]
는 여가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그 활동에 내재된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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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x² x²/df TLI CFI RMSEA

leisure 
identity 274.487 2.464 .916 .934 .073

self-efficacy 234.779 2.396 .922 .937 .071

leisure 
satisfaction 249.543 2.573 .956 .937 .075

움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여가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안병욱[29]의 한국 성인
의 여가만족 측정도구 개발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사
용하였다. 여가만족 문항의 예로는 “교양체육은 새로운 
경험(자기계발)”, “교양체육은 기분전환하는데 도움됨(스
트레스 해소)”, “교양체육을 통해서 자신감 형성함(건강
증진)”, “교양체육 참여 시 기술이 향상됨(기술향상)”, 
“교양체육 참여는 서로를 이해함(대인관계 증진)” 등이 
있다.

2.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인 설문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먼
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 자료가 연구 모형을 잘 설명하
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의 개
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타당도 검증 방법의 
하나이다[36]. 본 연구에서는 Carmines & McIver[31]
가 제시한 표준 Chi-square(x²/df), Bentler[32]가 제시
한 CFI와 Bentler & Bonett[33]가 제시한 NNFI를 제
시하고 있다. AMOS 18.0에서는 NNFI를 TLI로 나타내
고 있다. 마지막으로 Steiger & Lind[34]가 개발한 
RMSEA를 제시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살펴보면, 
x²/df은 3.0이하, CFI, TLI 등의 값은 .90 이상, RMSEA
은 .08 이하, x²값에 대한 p값이 .05 이상일 경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35].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이, 각 요인구조를 설명하는 적합지수인 x²/df, CFI, 
TLI, RMSEA 값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인별 적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가정체성 측정 모
델의 적합도 지수는 x²/df는 2.464 CFI는 .934, TLI는 
.916 RMSEA은 .073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측정 모델
의 적합도 지수는 x²/df는 2.396, CFI는 .937 TLI는 
.922, RMSEA는 .071이고, 여가만족도 측정 모델의 적
합도 지수는 x²/df는 2.573, CFI는 .937, TLI는 .956 

RMSEA은 .0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변인인 여가정체
성, 자기효능감 그리고 여가만족도의 모든 지수가 적합도
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을 위한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신뢰도 검증이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나타낸 Cronbach’s α를 산출
하여 전체 문항과 각 하위요인 간의 관련성 정도를 검증
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신뢰도 분석 결과 문
항 전체 수준인 경우, .05이상, 각 요인별로 .6이상이면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받았다고 할 수 있다[36]. 구
체적으로 신뢰도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정체성의 하
위요인인 존중감 .859, 동일시 .818, 정서적애착 .760으
로 분석되었고, 여가정체성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06
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919, 사회적 효능감 .743, 자신감 .741로 분석되었고, 
자기효능감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09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여가만족의 하위요인인 자기계발 .886, 스트레
스 해소 .893, 건강 .858, 기술발달 .724, 대인관계 증진 
.833으로 분석되었고, 여가만족도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44로 나타났다.

Table 3.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Subfactor Cronabach’s α

leisure 
identity

Self-respect .859
.806Self-identification .818

Emotional attachment .760

self-
efficacy

Task difficulty .919

.909Sense of social efficacy .743
Confidence .741

leisure 
satisfaction

Self-development .886

.944

Stress solution .893

Promotion of health .858
Developing technical .724

Interpersonal-relation .833

2.4 조사 절차
본 연구의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설문

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실시하였다. 대학별로 실기 및 실습 수
업에 대하여 부분적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교과목을 조사
하였다. 부분적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교양체육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께 연구의 목적을 유선으로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였다. 먼저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교양체
육 담당교수님께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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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생들에게 E-mail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
구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E-mail로 회신
받았다. 대면수업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COVID-19 방역
수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5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1.0과 AMOS 18.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연구변인(여가정체성, 자기효
능감, 여가만족도)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a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여가정체성, 자기효
능감, 그리고 여가만족도 간에 상관관계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여가정체성, 자기효능감, 그리고 여가만족도 
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SEM)을 사용
하여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단일차원성으

로 입증된 연구 단위별 척도들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여가정체성은 자기효능감(r=.506), 여가만족도
(r=.702)로 여가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
기효능감은 여가만족도(r=.5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p<.001). 또한 본 연구변인들 간의 상
관관계 결과를 살펴본 결과, .80 이상이 되지 않아 다중
공선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leisure identity 1

self-efficacy .506*** 1
leisure satisfaction .702*** .539*** 1

***p<.001

3.2 연구모델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교양체육 수업 참여 시 여가

정체성, 자기효능감, 여가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x², x²/df, CFI, TLI 
그리고 RMSEA 지수를 사용하여 다음의 Table 5와 같
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 결과, x²는 
99.290, x²/df는 2.546 CFI는 .966, TLI는 .952 
RMSEA은 .075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변인의 지수가 
적합도를 충족시켜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Results of Model goodness-of-fit
x² x²/df CFI TLI RMSEA

Model 
goodness-of-fit 99.290 2.546 .966 .952 .075

3.3 연구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첫 번째 가설인 여가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로(β=.714, t=7.393, p>.001)은 채택되었다. 
두 번째 가설인 여가정체성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로(β=.835, t=7.084, p<.001) 또한 채택되었
다. 세 번째 가설인 자기효능감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로(β=.316, t=3.309, p<.001)도 채택되
었다.

Table 6. Result of hypothesis verification
β sd t-value

H1
leisure identity
→self-efficacy .714 .097 7.393*** Accept

H2
leisure identity
→leisure satisfaction .835 .118 7.084*** Accept

H3
self-efficacy
→leisure satisfaction .316 .104 3.039** Accept

**p<.01. ***p<.001

4. 논의

첫째,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정체성은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체육에 참여
한 대학생들은 존중감과 정서적 애착심이 높아지고 이러
한 변화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신감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교양체육을 경험함으
로써 자신에게 다가올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성공적으
로 대처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높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학 생활에서 필요한 자질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에서 교양체육 수업을 통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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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활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본인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고 
교양체육수업과 같은 신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강형욱[3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
의 여가 스포츠 활동의 정체성이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향범, 이
한경, 이영일[23]의 연구에서도 교양체육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여가몰입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만
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행
[38]의 여가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여가정체성의 하위요인인 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다혜, 문영
[39]에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교양무용 수업에 참여하
는 것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서 본 연구 결과의 일부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정체성은 여가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교양
체육은 고등학교 시절의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면서 여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가활동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기대와 다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제공한다. 또한 여가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는 본인 
스스로 형성하게 되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감
정을 느끼게 되고 여가활동에 내재 되어 있는 즐거움과 
자신감, 만족감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김보겸, 박정훈, 이승행[11]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가정체성 및 여가지속의와 및 기
본심리욕구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가정체성이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미숙, 박
희정[8]에서도 대학생의 여가제약과 여가정체성이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가정체성이 여가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선주
[13]의 여가스포츠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가
만족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긍
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문광선[14]의 대학 태권도 선
수의 여가정체성에 따른 생활만족 및 여가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가정체성이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셋째,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여가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교양수
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공 교육과정에서 받는 경쟁에
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교양체육 수업에 참여하면서 
전공수업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로 인하여 대학생활
에 활력이 생기고 전체적인 만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교양체육 참여를 통하여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스포츠
의 기술을 습득하여 발달시키며, 대인관계에서는 본인의 
역할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박
승순, 서영생[40]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걷기 운동
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병욱과 황선환[41]은 여가스포
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여가만족과 자기효능
감의 긍정적인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춘엽, 
박영주[42]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이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가활동을 통하여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임주이
[43]의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자기효
능감이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양체육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

으로 여가정체성이 자기효능감과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청도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77명
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
한 자료처리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정체성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정체성은 여
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양
체육 참여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여가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양체육과 같은 스포츠 활동은 참여자의 여가정체성 정
립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
타나 평생스포츠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교양체육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정체성과 자기효능감 및 
여가만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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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육에 참여하는 대학생에 대한 연구에 기여했다는 학
문적 의의를 가지며, 대학생의 존중감과 자신감을 높여서 
자기계발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
니라 사회적 효능감과 대인관계를 증진시켜 사회적·정서
적 측면의 건강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5.2 제언
본 연구를 마치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교양체육 수업으로만 한
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교양체육의 다양한 종목과 다
른 체육활동을 비교 연구한다면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부
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
문지를 이용한 정량적 연구를 실시하였기에 관찰되지 않
은 잠재적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여관찰, 심층면담 등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통해 잠재적
인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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